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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노들 글로벌 예술섬' 디자인 베일 벗는다… 28일(화) 공개 심사발표회

- 서울시, 노들섬 국제설계공모 최종 설계자 선정위한 심사… 온‧오프라인 참관 가능

- 국내‧외 유수 건축가 7인 직접 작품 발표… 심사위원장에 세계적 건축가 ‘톰 메인’

- 5.10.(금)까지 참관 신청, 온라인 통한 참여도 가능… 심사 후 ‘시민 선호도 조사’도

- 시 “서울의 새 랜드마크 될 ‘노들섬’ 시민 소망‧바람 담긴 공간으로 재탄생시킬 것”

□ 지난해 ‘창의․혁신 공공건축 디자인’에 대한 기대감을 불러일으켰던

‘노들 글로벌 예술섬’ 설계가 베일을 벗고 이달 말 최종(안)이 선정된

다. 시는 국내․외 유수 건축가 7인이 설계(안)을 직접 프레젠테이

션하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공개할 예정이다.

□ 서울시는 ‘노들 글로벌 예술섬’의 설계(안) 선정을 위한 공개 심사발

표회를 5.28.(화) 오전 9시 30분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에서 연다

고 밝혔다. 시는 10일(금)까지 심사 현장을 참관할 시민을 모집하는

한편 당일에 유튜브를 통해서도 생중계한다.

○ 창의적인 디자인의 ‘노들 글로벌 예술섬’ 조성을 위해 진행되는 이

번 심사는 지난해 기획디자인 공모에 아이디어를 제시했던 국내․

외 건축가들이 참여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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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‘노들 글로벌 예술섬’ 조성사업은 지난해 서울시가 발표한 ｢도시․건

축 디자인 혁신방안」의 일환으로 공공분야 시범사업의 첫 적용 사례

다. 시는 작년 4월 국내외 건축가가 제출한 기획디자인 아이디어를

바탕으로 사업계획을 수립, 올해 2월 국제설계공모에 들어갔다.

○ 오세훈 시장은 '도시·건축 디자인 혁신방안'을 통해 특색 있고 상

징성 있는 혁신건축물을 만들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를 풀고 행

정지원 등 개선방안을 마련, 공공․민간을 망라하여 창의적 디자인

의 건축물이 들어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.

□ ‘노들 글로벌 예술섬’ 국제설계공모에 참가한 건축가는 총 7명으로 국

내 건축가 4명, 해외 건축가 3명이다. 공개 심사일에는 이들 국내․

외 유수 건축가가 프리젠터로 나서 최종 설계(안)을 직접 소개하는

모습을 온․오프라인으로 실시간 참관할 수 있다.

※ 노들 글로벌 예술섬 국제설계공모 참여 건축가

 ․ 국    내 : 강예린+SoA, 김찬중(더시스템랩), 나은중･유소래(네임리스 건축사사무소), 신승수

(디자인그룹오즈)

 ․ 해    외 : 비양케 잉겔스(Bjarke Ingels/BIG, 덴마크), 위르겐 마이어(Jurgen Mayer H. 

/J.MAYER H. und Partner), Architekten mbB, 독일), 토마스 헤더윅(Thomas 

Heatherwick/Heatherwick Studio, 영국)

□ 설계 공모 심사는 건축계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프리츠커상 수상자인

세계적 건축가 톰 메인(Morphosis 대표, 미국)이 위원장으로 나선

다. 그밖에 ▴벤 반 베르켈(UNStudio 대표, 네덜란드) ▴최문규

(연세대학교 교수) ▴정현태(뉴욕공대 교수) ▴이정훈(조호건축 대

표) ▴조용준((주)CA조경기술사사무소 소장) ▴김용화(한국예술종합

학교 교수, 영화감독), 총 7명이 참여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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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작품의 공공성, 사회적 기여 등을 인정받아 프리츠커상('05년) 등

다수 상을 수상한 톰 메인(Thom Mayne)은 '09년부터 8년간

미국대통령자문위원회(PCAH, President's Committee on

the Arts and Humanities) 유일한 건축가로 활동하며 미국

도시․건축제도, 행정 관련 자문 역할을 한 바 있다. 국내에서는

‘코오롱 원앤온리 타워(강서구 마곡동)’ 설계자로 잘 알려져 있다.

□ 이번 공개심사에 초청된 7명의 건축가는 정해진 순서에 따라 각 15

분간 작품을 발표, 20분간 질의응답을 진행할 예정으로 방청객들은

온․오프라인을 통해 심사위원의 질문과 건축가의 생생한 답변을 들

을 수도 있다.

□ 공개 프레젠테이션 현장 참관을 희망하는 시민은 5.8.(수)~5.10.

(금) 서울시 설계공모 누리집 ‘프로젝트 서울(project.seoul.go.kr)’

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. 3일간 매일 오전 10시부터 선착순 120명

신청받아, 총 360명이 참가할 예정이다.

○ 현장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는 시민은 28일(화) 심사발표회 시간에

맞춰 서울시 또는 프로젝트서울 유튜브로 접속하면 된다.

□ 한편 서울시는 노들 글로벌 예술섬에 시민이 바라고 기대하는 바를

파악하기 위해 공개 심사발표회 이후 31일(금)까지 서울시 및 ‘프로

젝트 서울’ 누리집을 통해 시민 선호도 조사를 진행한다. 투표는 시

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, 조사 결과가 설계공모 심사 결과에는

영향을 미치지 않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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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임창수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은 “서울의 새 랜드마크이자 세계적 명

소가 될 ‘노들 글로벌 예술섬’을 시민 참여와 공감을 토대로 조성하기

위해 설계공모 심사를 공개 발표회로 준비했다”며 “최종 설계(안) 선

정을 시작으로 조성과정도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시민 바람이 담긴

공간으로 재탄생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것”이라고 말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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붙임1 노들 글로벌 예술섬 국제지명 설계공모 개요
□ 공 모 명 : 노들 글로벌 예술섬 조성 설계공모
□ 공모방식 : 국제지명공모
□ 대 상 지 : 서울특별시 용산구 양녕로 445, 446 일대
□ 대상지 면적 : 119,854㎡ (상단부(대지) 60,078㎡, 하단부 59,036㎡)

   

□ 설계범위 : 증축
□ 설계개요
 ㅇ [상단부(공중보행로) : ①공중부, ②지상부]
   - 용    도 : 문화 및 집회시설

   - 대지면적 : 60,078㎡(도로(한강대교) 7,378.2㎡ 포함)

   - 증축면적 : 2,500㎡ 이내(기존 연면적 9,349㎡)

   - 건폐율 60% 이하, 용적률 200% 이하, 층수 12층 이하

  ㅇ [하단부(수변문화공간) : ③기단부, ④수변부]
   - 부지면적 : 59,036㎡

  ㅇ 예정 총공사비 : 2,557억원(제경비 및 부가세 포함)
  ㅇ 예정 설계용역비 : 13,966백만원(각종 인증 및 부가세 포함)
  ㅇ 예정 설계기간 : 착수일로부터 18개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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붙임2 공개 심사 포스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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붙임3 노들 글로벌 예술섬 국제설계공모 공개심사회 개요 
□ 일    시 : '24.5.28.(화) 09:30~16:00

□ 장    소 : 시청 8층 다목적홀

□ 참 석 자 : 400여 명

 ㅇ (서 울 시) 시장, 행정2부시장, 총괄건축가, 미래공간기획관, 미래공간기획담당관 등
 ㅇ (심사위원) 톰 메인(모포시스, 미국), 벤 반 베르켈(UNStudio, 네덜란드), 최문규(연세대학교, 

한국), 정현태(뉴욕공대, 미국), 이정훈(조호건축, 한국), 조용준(CA조경기술사사무

소), 김용화(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)

 ㅇ (건 축 가) 강예린·이치훈(서울대학교, SoA), 김찬중(더시스템랩), 나은중·유소래(네임리스 

건축사사무소), 신승수(디자인그룹오즈건축사사무소), 비얀케 잉겔스(BIG), 위르겐 
마이어(위르겐 마이어 건축사사무소), 토마스 헤더윅(헤더윅 스튜디오)

 ㅇ (시    민) 관심 있는 학생, 일반시민 누구나

□ 세부 일정

일    정 내     용 비    고

<1부>

공개발표

09:30~09:50 20’  개회선언, 시장 인사 사회 : 미래공간기획담당관

09:50~10:25 35’  1번째 건축가 프리젠테이션

진행 : 톰 메인(심사위원장)10:25~11:00 35’  2번째 건축가 프리젠테이션

11:00~11:35 35’  3번째 건축가 프리젠테이션

11:35~12:25 50’ 휴  식(점심식사) -

<2부>

공개발표

12:25~13:00 35’  4번째 건축가 프리젠테이션

진행 : 톰 메인(심사위원장)
13:00~13:35 35’  5번째 건축가 프리젠테이션

13:35~14:10 35’  6번째 건축가 프리젠테이션

14:10~14:45 35’  7번째 건축가 프리젠테이션

14:45~15:00 15’ 공개프리젠테이션 종료 -

<3부>

심사위원단 논의
  15:00~  심사위원단 논의 및 당선작 선정

별도의 심사장으로
이동 후 진행

 ※ 건축가 각 35분(15분 발표, 20분 질의응답), 현장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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붙임4 심사위원 명단 및 주요약력
□ 심사위원 구성

 ㅇ 위 원 수 : 총 7명(건축 5명, 조경 1명, 문화예술 1명)
□ 심사위원 명단

분야 이름 주요 이력

건축
1

톰 메인Thom Mayne

 ․ 모포시스 설립 및 SCI-Arc 창립 대표(1972년)
 ․ 미국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교(건축학과)
 ․ 미국 하버드 대학교 대학원(도시설계)
 ․ 프리츠커 재단 이사 역임
 ․ 대통령 직속 최고자문위원(예술 및 인문학위원회)  
 ․ 코넬대학교 빌&멜린다 게이츠 홀(미국), 코오롱 원앤온리 타워(서

울, 마곡), 샌프란시스코 연방건물(미국), 캘리포니아 주정부 교통국 
본사(미국) 등 다수 

건축
2

벤 반 베르켈Ben van Berkel

 ․ UNStudio 창립 대표(1998년)
 ․ 리트벨트 아카데미(암스테르담), AA스쿨(런던)

 ․ AIA 명예 펠로우쉽(2013), RIBA 국제 펠러우쉽(2009)

 ․ 마드리드 IE 건축 및 디자인 학교 석사 논문 심사위원장, 국제 
자문위원회 위원장

 ․ YG 엔터테인먼트 본사(2017), 아른헴 중앙역(2015), 갤러리아 백화
점 파사드(2008), 메르세데스 벤츠 박물관(2001, 슈투트가르트), 뫼
비우스 주택(1993) 에라스무스 다리(1990, 로테르담) 등

건축
3

최문규

 ․ 연세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
 ․ 연세대학교 건축공학과 학사․석사, 컬럼비아대학교 건축학 석사
 ․ 이토 토요 건축사사무소, 한울건축사사무소 실무
 ․ 한국건축문화대상, 서울시 건축상('12년 대상, '15년 최우수상, '14, 

'20, '21년 우수상), 건축가협회상('12, '14, '16년) 등
 ․ 현대카드 뮤직라이브러리, 인사동 쌈지길, 딸기가 좋아, 

서울시립대학교 100주년 기념관, 대구 간송미술관 등

건축
4

정현태

 ․ 뉴욕공과대학교 건축대학 교수
 ․ 서울시립대학교 건축학과 학사, 석사
 ․ 뉴욕 컬럼비아대학교 건축역사/이론 박사
 ․ 전 네브라스카 주립대, 리하이 대학, 루이지애나주립대 교수
 ․ 반포지구 한강연결공원 및 문화시설 국제설계공모 심사위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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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야 이름 주요 이력

건축
5

이정훈

 ․ 조호건축 대표
 ․ 성균관대학교 건축학과, 철학과 졸업, 프랑스 낭시건축학교, 파리 

라빌레트 건축대학 최우수 졸업, 프랑스 건축사
 ․ 시게루 반, 자하하디드 건축설계사무소 실무
 ․ 젊은 건축가상('10), 서울시 건축상, 김종성 건축상('20), 

Architectural Record 차세대 건축 선두 세계 10대 건축가('13)

 ․ 헤르마 주차빌딩, 커빙하우스, 타임 스태킹 하우스 등

조경
6

조용준

 ․ ㈜CA조경기술사 사무소, 소장
 ․ 서울시립대학교 조경학과 학사
 ․ 펜실베니아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(MLA)
 ․ 뉴욕 제임스 코너 필드 오퍼레이션(JCFO), CA조경 근무
 ․ 새로운 광화문광장, 국립새만금수목원, 광화문 KT 

디지코가든('22년 서울시 조경상, '23년 IFLA Outstanding 수상), 
Dubai Creek harbour waterfront masterplan, 서울정원박람회 
초청작가('23), 제4회 젊은조경가, 세계조경가협회 초청강연 등

문화
예술

7
김용화

 ․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 영화과 교수, 영화감독
 ․ 중앙대학교 영화학 학사
 ․ 백상예술대상 영화 작품상('10), 감독상('18), 청룡영화상 

감독상('09), 대종상 영화제 감독상('09), 대한민국 문화연예대상 
영화감독상('09) 등

 ․ 더 문, 모가디슈, 백두산, 신과함께, 국가대표, 미녀는 괴로워, 오! 
브라더스 등


